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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미국 손보업계, 유지율 제고 필요성 대두

□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제이디파워(J.D. Power)는 수많은 가계가 재정적 어려움에 

직면해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기존 고객에 대한 유지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

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.

  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중 30%

가 새로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중 45%의 고객이 보험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난 

반면, 연소득 10만 달러이상인 고소득층 가구의 경우 26%가 보험에 새로 가입했

으며 이 중 31%만이 보험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남.

  o 제이디파워 관계자는 비록 90%의 소비자가 지난 12개월간 보험사를 교체하지 않

았으나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 가구들의 태도는 보험사에게 어려

움을 안겨줄 수 있다고 밝힘.

  o 그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는 개인 자동차 보험의 경우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는 

것이 보험사의 장기적 수익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함. 

□ 보고서에서는 유지율은 특히 동일한 보험사에 다양한 보험을 묶음으로 가입한 경

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유지율 제고를 통해 보험사는 상당한 미래 수익을 

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.

  o 동일 보험사로부터 가계종합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유지율은 

95%로 나타난 반면, 자동차보험만 가입한 경우는 83%로 낮게 나타남.

  o 제이디파워 관계자는 미국 상위 50개 자동차보험사에 있어서 유지율의 1% 증가

는 향후 5년간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주장하면서 보

험사가 고객만족에 힘써야 함을 강조함.

  o 보고서는 또한 유지율이 인구통계학적으로 다른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

하면서 자동차보험사들이 고객을 세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유지률 제고를 효과적

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함.

   (Insurance Journal, 4/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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